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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렉슨 류 아시아그룹 사장의 사회로 경제안보와 

민간분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.  

 

첫 토론자인 김종훈 SK 의사회 의장 (전 통상교섭본부장)은 19 세기 강제적 

개방과 일방적 통상조약들은 궁극적으로 주권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인이 

개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. 하지만 한미 FTA 는 

개방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했고, 80 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과 겪은 

통상마찰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었다고 지적하였다.  

 

뒤를 잇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(USTR) 부대표은 한미 FTA 가 양국 

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동의했다. 한미 FTA 을 통해 통상마찰은 

통상협력으로 승화하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 규모는 둘 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. 

커틀러 부대표는 이제부터 한미 양국은 양자 뿐만 아니라 역내 공통목표를 

추구하고, IPEF 가 바로 이러한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. IPEF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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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련 조기경보체제 구축해야 하며, 한국과 

동남아-서남아 국가 간의 긴밀함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    

 

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(KIEP)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0 주년을 맞는 

한미 FTA 는 매우 균형적인 합의라고 평가하였다. 그러나 지난 10 년동안 

신흥기술과 기후변화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. 이전에는 혁신보다는 

비용이 제일 낮은 곳을 찾았이나 이제는 혁신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, 따라서 

IPEF 는 혁신을 촉진하는 협력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한국 대기업들이 

향후 5 년간 1 조달러 가량되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분야의 

적극적 참여가 IPEF 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.   

 

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주장하였다. 

코로나 19 와 러시아 우크라 침공은 중러가 이미 경제안보를 무기화하였음을 

보여준다고 지적하였고, 중국의 일대일로 또한 이러한 경제안보 무기화 

사례이라고 말했다. 김 연구위원은 IPEF 는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

수 있는 좋은 틀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IPEF 는 역내에 

국한될 뿐만 유럽으로까지 공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.    

 

노종원 SK 하이닉스 사장은 반도체는 이제 경제의 근본 기술이라고 말했다. 

미국은 반도체 최대 시장 중 하나이자 기술혁신의 산실이며, 한국은 이러한 미국 

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노 사장은 설명하고, 한미 

상호의존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. 미래 도전에 성공적으로 맞서는데 기술 

컨소시움 이 중요하며 따라서 한미간 상호보완적이며 한미간 기술과 경제 

파트너십은 경제안보의 양대 축이라고 지적하였다.     

 

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경제가 서로 

겹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.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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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에서 배터리의 대부분은 한국 또는 한미 합작 기업에서 생산되는데 원자재 

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였다. 리튬과 코발트는 소수 국가에서만 생산되는데 

이 리스크 해결은 양자관계로만은 부족하고 다자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

지적하였다. 또한 스타트업이 기술혁신과 경쟁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

상기하였다.  

 

세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미 FTA 가 양국 경제 관계에서 긍정적 전환점 

역할을 하였고 경제안보에서도 양국간 공조가 인태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

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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